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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봉루 

가족수당이 붙은 월급봉투 

두툼한봉투, 

다문입을살짝열어보니 

그 속에, 한평생 자란 나무를 잘라내고 받은 니-이태가 있었다 

니-무 그늘에서, 그늘로 걸어온 내가 아버지기 될 수 있을까 

몇 가닥의 나이태를 팔아서 방울을 사고 쌀 한자루 살 수 있다면 

얼마나좋을까 

손끝으로, 굵은 나이태 몇 가닥을 훔쳐내고 싶은 아버지 불길하여, 

월급봉투의 입을닫아버렸디 

누런 달빛봉투, 왜 갑자기 열어보았을까 

횟덩어리 냄새가나는저녁에 

거의 손에 쥐었다 놓친 비누는 불안한 그의 얼굴이었다 

이기인 1967년 인천에서 태어났고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0년 
「경항신문」 신춘문예에 시 r -e;-밤직공장의 소녀들」이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 
작했고, 현재 성균관대 국문과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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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문화원이 문화유적 답사단을 창단한지도 어언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금년 4 

월로 33회차로 문화유적 답시를 맞쳤으니 그 역사가 이주 길지는 않지만 이제는 화성 문화 

원의 전통적인 사업으로자리매김 하였음은틀림이 없다하겠다. 

문화원이 으뜸으로 하여야 할 사업이 전통문화의 발굴, 보존, 계발, 전승, 사업이라 한다 

면 우리 선조틀의 그 정신과 얼을 통하여 일구어 놓은 문화유각f과 유적을 답사하여 보고, 듣 

고, 배워서 이를 현재에 사는 우리들에게 접목시키고 더욱 발전 시걱서 아름답고 자랑스런 

유스f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의무라 하겠다. 

현대과학 문명으로 인하여 옛것이 무시되고 도외시되는 이 안타까운 시점에서 문화를 사 

랑하고 아끼는 문화기족들이 합심하여 이를 지키고 보존하여야 히는데 그것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히는 것이 바로 문회유적답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고장 화성 

에서도 많은 문화유..AJ과 유적이 있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의 문화가 존재하며, 평소에 관광으로 그 지역을 보고 알았지만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문화 

유산과문화유적을살펴 볼때면새로운사실을알게 되며 감탄하고깨닫게 되어 그지역의 

역사와 문회를 더 깊이 알게 된다. 

이제 화성 문회원의 문화유적 답사단은화성 시민들의 인기있는프로그램의 하나가되었 

다. 처음 문화 유적 답사단을 창단할 때만 해도 어려운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 첫째는 답사 

비용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민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문제였다. 처음 새로 시작히는 사업 

이라물론사업비는전무하고또한사업비에 의존하지 말고자체적으로운영해 보려는의지 

속에서 1인당 1만원이란최소의 회비를받고 나머지는후원금으로해결하려 하다보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다행이도 임원중에 단장을 맡기로 하고 차량임대료를 부담하겠다는 후 

원자가 있어서 원장도 일정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무모한 시작을 하였다. 또한, 홍보문제는 

화성시 전역 아파트 동마다 안내문을 게재하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안에도 안내문을 부착 

하여 홍보를 한 결과 처음에는 차량 한 대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3대로 증가되고 참가신청 

인원이 많을 때는 선착순으로 마감하여 가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원망을 받까까지하는 사업 

으로발전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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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봉서 
호}성문화원장 

시작 처음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1년 열 두달 매달 실시하 

였으나 2005년부터 한여름 두 달과 한겨울 두 달은 쉬기로 하고 현재는 1년에 8회 실시하 

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시당국에 보조금을 약간 신청하여 보조를 받았고 2006년도에는 

차량 임대료 부분을 지원 받았으나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이- 또다시 후원금으로 

운영 하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처음에도 어렵게 시작 하였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서 이름답게 아루어 졌듯이 앞으로도잘이루어지리라생각하며 특히 사업비 부족부분을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며 지면을 통하여 김-사 

의 말씀을드라는바이다. 화성 문화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사업들이 보조사업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나 유독 문회유적 답사단만큼은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기에 

더욱 애착이 가고 보람 있게 느껴진다 

앞으로 개선떡고 보완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은 회원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으로 임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어지기는 어려운 실정 

임으로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홍보와 아울러 이 

미지도 높이고 화성의 문화 사업을 위해 투자할 때에 우리 고장이 더욱더 화합의 고장, 아름 

다운고장이 되어 지리라고생각하며 화성 시민과기업들의 적극적인참여와후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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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과 2007년도 춘계답사에 참여하였다. 답사는 전북지 

역으로 일정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이었다 답사 

는 언제나 설례임이 동반된다.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밤을 지 

새는 것도 그렇고 일상의 리듬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자유스러웅 

때문이다. 한편 뭔가 기대되는 심리가 있어서이기도 하다. 

이번 답사 코스는 대부분 과거 몇 번 따녔던 곳이지만 유독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발산초등학교 뒤핀에 있는 석등을 비롯 

한 석물군은 첫 답사이기도 하지만 유난혀 느끼는 바가 있었다 

군산지역은 금깅승1구에 자리 잡은 특수성 때문에 일제시대는 

조선의 물산이 일본으로 흘러가는 항구도시로 많은 애환을 갖 

고 있다. 게다가 군산을 비롯한 호남지역꾀 땅들은 일본인들이 

대거 점령하여 일본 농장이 많이 형성되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합병당시 전북지역은 일본인 농장이 24깨였는데 1920년대가 

되면 58개로 증가하였다. 더구나 1천 정 보 농장에서 100정보 

농장까지 90여개 정도의 농장이 형성되어, 한국 사람들은 일본 

지주들의 전호이田戶)로 전락하였다. 이 당시 슬픈 역사를 배경 

으로 씌여진 작품이 채만식의 “탁류”다 

특히 발산초등학교 뒤편의 석물군은 발산리의 대지주였던 시 

마따니 야소야가 전라도 일대에서 수집힌 사찰 문화재로 자신 

의 정원을 꾸미기 위해 수집한 것이라 한다. 이곳은 1903년 12 

월 야마구찌(山口)현 구카(吹퍼)군 출신의 시마따니 야소야(島 

짝八十八)에 의해 만들어진 농장 자리이기도 하다. 시마따니는 

주조업으로 돈을 거머쥔 후 술의 원료인 쌀을 찾아 군산에 들어 

온 자로 거금 칠만원으로 임피 외 2개 군에 486정보의 농장을 

설립하였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서화 

골동품 등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보관했턴 창고가 현재도 3층 

콘크리트 건물로 남아있다. 창고는 철로 만든 잠근 장치가 설치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바로 수입한 듯 아직도 “MADE IN 

US.A”가 선명하다. 그는 해방 후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귀화를 

자청하기도 했으나 가방 두 개만을 든 채 부산에서 귀국선에 올 

랐다고한다. 



펼자가 여기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는 유물은 석등이디. 이 석등에 관심 

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이 석등이 일제 시 민족적 아픔을 겪고 현재 원래 위치조차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안내문에는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봉림사지(J힐[林춤지 

(址〕)에서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완주군에 문의한 결과 봉림사지는 

분묘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발굴이 되지 않아 봉림사에 대한 구체적 자 

료는 없다고 한다. 이 석등은 시-람으로 치면 미아인 셈이다. 식민지하의 고통 

을 아직도 안고 있다 본래 있어야 할 지리를 잃어버렸마. 그렇다고 가야 할 

고향도 분명히 없다. 문화재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는 법이 

다. 박물관의 문화재들을 보라. 한결같이 제자리를 잃고 지옥 속에서 절규하 

고있지않은가? 

두 번째 관심은 이 석등의 특이성 때문이다. 이 석등의 하대석(下臺石) 4면 

은 복련(짧運)을 상대석(上臺石) 8면은 앙련({.대運)을 장식하였고, 그 위에 사 

천왕이 장식된 화사석(火舍ti)이 놓여있다. 화사석 위에는- 8각의 옥개석이 있 

지만 보주(寶빼는 없다 특이성은 간주석(쑥柱石)이다. 간주석 표면에 다른 

석등에서는유례를찾기 어려운구름을희롱하는용을돋을새김 하였다. 발톱 

삶의지혀| I 09 



을 3개 가진 이 용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려는 자세다. 간주석이 4각으로 변하 

고 화사석 역시 4각을 닮은 8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8각에서 4각으로 변해가 

는과도기적인모습들을보여주고있다 

이 석등의 하대석이 4변인 점은 불교의 사제설(四請듬랬을 상정한 것이고, 

상대석이 8변인 점은 팔정도0χ표道)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제설은 석존이 

연기설을 깨달아 불타가 된 후 이 연기의 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연기의 도리 

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시된 것이 사제설이다. 사제설은 불교 

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번쯤 들었을 고집멸도(苦集減道)를 말한다 고(苦) 

집(集)은 생사 유전하는 인생의 고통과 원인을 말한 것이고, 멸(빠 도뼈)는 

유전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수행 방법을 말한 것이다. 사제설이야말로 불교 

의 핵심 논리다. 팔정도는 8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도라는 의미로, 

정견(표見) , 정사유GL면、堆) • 정어GE語) · 정업(正業) · 정명(표命) · 정정진 

(正精進) · 정념(正念) · 정정(正定)을 말한다. 팔정도는 사제설(四등商랬중 수도 

방법인 도제演請)의 내용을 밀한다. 간주석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을 그 

린 것은 부처님의 연기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승천하는 용트림의 자세를 갖 

고 팔정도를 실천하면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법등을 결 수 있다는 

의미로 상대석 위에 화사석을 얹어 놓았을 젓이다 

석등은 불교에서 불상 및 탑과는 달리 그 신앙적 의미보다 장식적인 의미 

가 깊지만, 등 공양의 중요성은 불설등지인연경이%說뀔指因*웠힘 · 불설시등 

공덕경(깨렴렀행燈功f縣힘에 기록이 보이고 화엄경(華嚴*〈침 보현행원품(普賢行 

願品)에는 “등@훨 하나하나가 수미산 같아 한 종지의 닫유 기름은 큰 바닷물 

같아서 공양 중 가장 음뜸되는 법 공양이다”라고 밝혀져 있다. 발산리 석등 

은 사천왕상과 옥개석을 볼 때 통일신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간주석 

과 화석이 변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 초기 작품으로 보 

고있다. 

아직도 우리 문화재가 제자리를 잃고 골방에 갇혀 선뜸하는 예가 너무나 많 

다. 군산시 발산리에 있는 석등이 제자리를 찾아 영원한 법의 진리를 전해주 

기를바랄뿐이다. 



I 역사 바로알기 | 송일게중앙대 교수) 

정조봐용주사 

『은똥경』 경판이 지닌 사연 

화성에는 화산이 있다. 이 화산의 서쪽에는 융릉과 건릉이 배치되어 있 

고, 동쪽에는 용주사가 자리하고 있다. 융릉은 비운의 왕세자였던 정조의 

부친 사도세자와 혜경궁홍씨가 합장되어 있으며, 건릉은 정조와 왕비가 묻 

혀 있는 왕릉이다. 용주사는 정조에 의해 본래 융릉을 수호하는 원찰로 창 

건된 사찰이었으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능 또한 수호히는 사 

찰이되었다. 

정조는 비운의 아버지를 둔 까닭에 등극 과정에서 님-모를 고난을 당했던 

기억을 갖고 즉위하였다. 그리하여 즉위 이후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이 다 

져진디음에화성에 행궁을건설하였으며 또한이곳과가까운거리에있 

는 화산에 사도세자의 능을 옮겨왔다. 그리고 그 옆의 오래된 폐사지에 대 

규모로 수호사찰을 중창하고 친히 ‘龍珠좋’ 라는 이름될 내리었다. 

이러한 일련의 추존사업이 끝날 무렵 1795년에 어머니 혜경궁홍씨 

(1735-1815)가 회갑을 맞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비운에 죽은 사도세자 

와 통갑내기였기 때문에 정조는 더욱 성대한 잔치를 미련했던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하여 정조는 융릉을 참배하고 새로 건설한 화성행궁으로 납시어 

특별히 자신의 처지와 같이 홀어미를 모시고 시는 일반 백성도 초청하여 

위로하였던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부모의 회갑을 맞아 오래토록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하여 

두 가지 서적을 간행하여 널리 반포토록 하명하였다. 하나는 유교의 오륜 

을 강조한 〈五倫行實圖〉의 편찬이며 다른 하나는 불교의 효경인 이해說大 

報父母恩重.tID의 간행이다. 

잘 알다시피 ‘行實圖’ 에는 세종때 편찬한 〈삼강행실도〉가 있으며, 여기 

에 중종때 추편한 〈이륜행실도〉가 서로 독립된 서책으로 전하였는데, 정조 

가 이 둘을 합쳐 〈오륜행실도〉를 편찬하게 하였다. 

역사바로알기 I 11 



12 I 문화의뜰 

또한 불교의 효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恩重*힘은 본래 불교의 발생지 

인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나라 중국으로불교가전래되는과정에서 

일반 백성 사이에 쉽사리 포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에서 편찬된 경전이 

다. 그래서 흔히 이를 ‘頂經’ 이라 이름하며, 정식 불교 경전으로는 인정하 

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심지어 오랑캐라고 부르는 

서하(西횡에서도 아주 오래된 경전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동아시아 지 

역에는 대승경전 못지않게 널리 유포되어 있는 양상꿇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려 고종때에 왕실에서 친히 비용을 충당하여 금 

은자(짧R字)로 쓴 사경(寫찜이 일본의 경도박물관에 남아 있으며, 충렬왕 

때 목판에 판각하여 인쇄한 책이 경주의 기림사에 보관되어 있다. 그 후로 

고려말에도 왕실에서 여러 차례 간행한 사실이 보이고 있으나, 정작 유교 

사회인 조선시대 들어 와서는 전국의 유명한 사찰에서 한문과 언문으로 빈 

번하게 간행되어 무려 80여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는 조선사회에서 더욱 많이 간행되 

었다는 사실에서도 일반 백성들이 공덕을 기원하는 불경으로 〈은중경〉을 

얼마나 신봉했는기를 알 수 있겠다. 그리하여 때마침 부모의 환갑을 맞이 

하여 정조는 평소 존경했던 보경(寶鍵스님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체제로 

편찬한 〈은중경〉을 판각 인시(印施)하여 널리 유포시커고자 히-였다. 이에 

왕궁에서 당시 도화서 으뜸 화원인 김홍도로 하여금 판화의 밑그림을 그리 

게 하고, 또한 당대 명필가로 하여금 판각에 쓸 정서본(l爭書本)을 한문과 

한글로 따로 쓰게 하였다. 이 당시는 백하 윤순과 원교 이광사이래 송하 조 

윤형으로 이어지면서 완성된 동국진체가 풍미하던 시대이다 아마도 정서 

본을 쓴 명펼가는 필시 정조가 즐겨 쓴 ‘· 1享實圓j훔’ 한 서풍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춘추강자(春秋網字)의 자본을 쓴 조쉰형(曺允亨)이나 혹은 

현륭원표〔團옳園表)의 음기를 쓴 조돈(趙n햇은 아닐까 짐작해 본다 

I~ j」d!j이 ·: r1 
...... 、 」」_........I

〈그림1) 목판 간기(주1뚫리 〈그림2) 목판흔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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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기 이태호 ‘한국 옛 목판화의 아름 

다움’ 한국의 고판화 2005. 
승일기 ‘효택몬 〈부모은중경〉의 판펀에 
관한 연구1 서지학연구 제19집 20 ]O
승일기 이태호 조선시대 〈행실도〉판본 

및 판호뻐| 관한 연구 ' 서지학연구 저121 집, 

2001.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정조때 인쇄를 전담했던 주자소나 교서관에서 

특출한 장인들을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목핀에 판각케 하였을 것이다 

판각에 사용된 목재는 가볍고 단단한 낙엽수를 사용한 듯 경판을 들어보면 

종이처럼 가볍다. 아마도 정교하게 연판(鐵ru한 이유도 있을 듯 하며, 이 

무렵 운각(릎聞)에서 판각한 목판의 특정이 이와 흡사하다. 이렇듯 판각이 

완료되자 마지막 경판에 ‘歲柔逃힘L徐(려辰, 1796)1中夏開印藏子花山龍珠

츄’ 이란 기록을 새겨 두었는데 이를 통해 일이 정조20년인 1796년 한여 

름에 완성되었으며, 이때 판각한 경판은 화산의 용주사에 내려 보내 오래 

토록 간직케 했던 사실을 알려 준다. 그런데 이 경판으로 찍은 책은 오늘까 

지도 많은 도서관과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따 당시 수 천부를 인 

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불과 몇 해 지나 정조가 사망하였다. 정조를 이어 그의 둘째 이들 

이 등극하니 이가 순조이다. 순조는 즉위 초기에 부왕의 유지를 받들어 정 

조가 저술한 책을 많이 간행하였다. 즉위 다음해에는 용주사에 보관되어 

있던 〈은중경〉의 ‘變相圖’ 만은 특별히 동판때版)으로 주조하고, 또한 경 

문은 석판(石*찌으로 제작하여 모두 용주사에 내려 보내 지금에까지 전하 

는내력이다. 

〈그림3) 동판변상도 〈그림4) 석판권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러한 사연을 지닌 용주사의 〈은중경〉을 이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꼽길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그것은 정조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혼심(짧心)을 

쏟아 만든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 

가에서는 이 경판에 대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기-치를 그디-지 높게 평가하 

지 않은 듯 한낮 향토의 문화재로 머물러 있음은 참으또 애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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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내의 찰성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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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를I톨힘많를향남읍 수직1리의 자연부락이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 렐 설화라고 히는데 설화 가운데도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균거가 되는 증 

거물이 있거나인물이 있는경우를전설이라고한다. 

부처내에는 바로 그러한 전설이 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욕심을 부리면 하늘이 

어떻게 벨을 내리는지를 확인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까닭인지 소위 ‘장지못 

전설’ 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전국의 어느 곳을 가나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이다. 

부처내의 바로 옆동네인 갈천리(가래울)의 강래태 박영식어른에게도 ‘장자못전 

설’을들을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다시 부처내 고(故) 김일성 어른팩에 모인 최순 

녀 할머니를 비롯한 어른들께도 들을 수 있었디-

“옛날 옛날에 중이 시주를 갔는데 큰부자에게 시주를 달라고 갔는데, 안주고 부잣 

집 마누라가쇠똥을담아주더래 며느리가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안되여. 그러면서 

며느리기-몰래 중을쫓아가서 쌀을조금주었어 그랬더니 중이 니를 따라오라고, 절 

대로 뒤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거여. 그래 가지고 

돌이 되었다는 거여. 그게 미력이여. 별안간 천둥번개가 쳐서 그 집이 바다가 되었다 



2006년 7월 7일(음력)에 열린 부처내 칠성제 

는거여. 그래 그미력임 괄세를못한다고.” 

지금도 미을에는 행랑못 안채못 방아못 등의 지명이 남아있어 전설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머니들은 마치 방금 눈앞에서 벨어진 일을 설 

명하듯 자못 진지하기만 하다. 

부처내의 산제사는 음력 7월 7일에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보통은 

미을공동체에서 주관히는 제사는 정월이나 10월 상달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데 부처내에서는 칠석에 미을제시를 지내면서 산제사라고 하고 있다. 이 점이 궁금 

하여 여쭈어보니 그게 우물고사라는 것이다. 

그렇게 부처내를 답사하고 음력 칠월 5일쯤인가? 미을어른들께 전화하였더니 7일 

날에 미렐제사가 있다고 하신다. 아침 7시경에 당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1시간 

쯤 일찍 도착하면 되겠지 했다. 

2006년 7월 31일(음력 7월 7일) 서두른 덕에 아침 5시 30분경에 마을에 도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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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어디를 보아도 산신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우선 당을 찾 

아보기로 히였다. 미을회관을 지나 곧장 직진을 하다가 언덕이 나오변, 언덕을 내려 

서기 전 좌측으로 난 길이 있다 그 길로 오르다 보니 우측에 준비를 하고 있는 미을 

어른들이 눈에 띄었다. 예상 보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조금은 의아해 하며 여쭈어보 

나 산신제를 준비하시는 것이라고한다. 

당이라고는 하나 당집은 없고 제단만이 마련되어 있었다.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고 

사방에 뀔입을 금히는 철조망이 둘러있다. 조사차 나왔노라고 양해를 구하고 산신제 

의 모습윷 지켜 볼 수 있었다. 소의 넓적디-리를 제물로 올리고 제사가 끝나자 고기를 

잘라 사방에 던진다. 그리고 고기 한 점을 시멘트 기둥 위에 올리고, 북어를 올려두 

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제시를 지낸 뒤 당주를 맡으신 어른께 여쭈어보니 당을 칠성 

당이라고하신다. 

우리민족에게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섬겨지떠 이 칠성선에 

게 올리는 제사가 칠석에 행하여진다. 그렇다면 부처내의 산신제는 칠성을 위한 제 

사였을 까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 핀단되었다. 펼자기-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옆 

마을인 깔천리나 부처내나 옛날에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 제석주머니를 모시고 있었 



‘·제물로 쓰일 소를 손질하는 모습 

‘제물로 쓰인 고기와 북어를 올려놓은 모습 

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제석주머니를 모시고 있는 갈천리 박영식 어환댁에서 ‘칠월 

칠석날은 밀누루미를 부쳐다 놓고 빌었지요’ 라는 제보와 종합을 하여 보건데 부처내 

역시 우활제사가산신제의 주가되었던 것이었으리라판단한다. 

실제로 부처내의 마을어른들께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물고시를 지내오다가 산신 

제의 형식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았다. 산신제를 지낸지가 40년이 되었다 

고하면서 우물고사는옛날부터 내려오는것이며 그유래가상당히 오래되었음을강 

조하신다. 오늘날은 어느 마을이고 마을의 공동우물을 실제로 사용히눈 지역이 거의 

없다. 그레나 옛 풍속을 그려보면 우물은 마을주민들의 생명수였으며 우물터는 정보 

교환의 장소였던 것이다, 건너 마을인 길성리에서도 할아버지 우물과 할머니 우물을 

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아도 부처내의 산신제는 칠성을 위한 제사이며 우 

물제사가 변형된 것이라 판단한다. 

호녕의 민속 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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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최씨 시조묘』 
문화쩨 지정과과저l 

우리시에는 융 · 건릉을 비롯한 왕릉과 오랫 

동안 세거해온 집안의 묘역들이 산재해 있다. 

해방 이후 경제개발 시기에는 조상의 묘에 대 

해서 최소한의 의례에 만족했으나 최근에는 

선조들의 뿌리를 찾는 집안들이 늘어나고 있 

다. 또한 조상꾀 업적과 묘의 역사성을 후손에 

게 잊지 않는 가르침으로 전하기 위하여 문화 

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각종 개 

발로 토지가 수용되어 이장하는 과정에서 중 

요유적지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18 I 문화의뜰 

집안의 묘역을 문화재로 신청히는 건은 최 

근에 많아져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엄밀한 

고증과 문화재적 가치를 논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추세이다. 우리시에 묘역이 문화재 

로 지정된 사례는 우선 땅릉인 융 · 건릉이 국 

가사적 제206호로 지정퍼어 있다. 또한 남이 

장군 묘(경기도 기념물 제13호), 백천장선생 

묘(경기도 기념물 제86호), 신빈김씨 묘(경기 

도 기념물 제153호), 남양홍씨 묘역(경기도 기 

념물 제168호), 우성전 우하영 묘역(문화재 

자료 제121호)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 



다. 아울러 황한묘역(화성시 향토유적 제10 

호), 반남박씨 묘역(화성시 향토유적 제13호), 

노작 홍사용 묘역(화성시 향토유적 제14호)은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경기도지정문화재는 문 

화재 보호구역 등이 설정되기 때문에 개발압 

력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인근 주 

민과의 동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변 

화하고 있다 이것은 요즈음 사유재산권의 침 

해와 무관하지 않아 종중이 단독으로 문화재 

신청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여지가 

농후하다. 향포지정문화재는 특별한 법적 제 

한은 없지만 이마저도 인근주민들의 지가하락 

우려와 개발기대 심리로 문화재 신청인이 사 

회공약수를 확득하여 신청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6년에 화성시 향토유적문화재로 묘역 3 

건이 신청되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부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의 원형훼손이 

지적되었다. 때부분의 종중에서 효심으로 둘 

레석들 다시 치장하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석물들을 배치히는 등 분제가 발견되고 있다. 

둘째, 타 지역에서 이장해온 묘역이다. 문화 

재는 원위치에 원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중요 

한데 이장하여 새로이 조성된 묘역은 우리시 

정체성과 부합되기 어려운 여건이 제기되었 

다. 물론 인물과 석물자폐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이 있어 향후 신춤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2007년 매송면 숙곡랴 산 81-1번지의 수성 

최씨(階城崔民) 시조 묘가 화성시 향토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불레석과 석물 등이 역 

사성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었으나 종중이 원 

형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여 문화재 신청을 

하였다. 수성최씨 시조 묘는 화성이 시발지가 

되어 사성된 성씨로 지역문화유산의 정체성과 

계승을 위한 사료적 보뜬가치가 높은 것으로 

핀단되고 있다. 아울러 화성시의 수성최씨 집 

성촌과 관련된 고문서를 함께 사료로 제출하 

여 시조묘의 역사성을 부각시켰다. 

수성최씨 시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조 휘(짧) 영규泳奎) 수성백(f’홉城伯) 문혜공 

(文惠公)의 본계는 경주낌씨로 신라 경순왕의 

화성의문화유산 I 19 



후예이며, 고려 8대 현종의 외예(까짧)이다. 

공은 문장과 재덕이 탁월하여 1261(원종 2)에 

문과에 올라 숭록대부 형조전서 남부전서로 

보문각대경을 겸하고, 서경의 유수로 있으면 

서 덕의로 백성을 교도하여 문화가 크게 일어 

났다. 고려 충펼왕 때에 수주(水州) 지역에 풍 

속이 퇴폐하고 윤상(倫常)이 혼매하므로 왕이 

심히 근심하니 공이 자청하여 수주에 부임하 

여 백성들에게 충효의 책무를 가르치고 인의 

로 인도하여 일년이 못되어 윤리와 풍속이 크 

게 변화하고 표제지향(孝佛之짧이으로 화하여, 

왕이 가상히 여기어 1302년(충렬왕 28)에 최 

(崔)로 사성하고 수성백으로 봉하여 수성최씨 

가비로소시작되었다. 

후에 호남 안무사(湖南 按懶更)로 나갔다가 

졸하여 시호를 문혜로 내려주었다. 수주의 백 

성들이 공의 덕의를 흠모하여 스스로 어량천 

(魚良川) 삼봉산(三筆山) 아래 병좌원(퍼坐原) 

에 장례를 치르고 매년 절일(節日)에 관리들이 

제사를 올렸다고 전한다. 배위는 정경부인 이 

천서씨 (5f 1JJ 11徐j天) 시중랑 문한(文i휩의 여(女) 

이고, 장7.}는 공조전서로 정당문학 찬성사 흡 

(¥合), 차자는 밀직학사 필(泌)이다 

문혜공의 신도비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조 

정에 있어 공의 덕은 높고 웅장하여라 엄연히 

수주에 임하사 독실히 가르치시고 윤리로 펴 

시니 풍속이 크게 변하고 지위와 명망 더욱 높 

아지셨네. 성@뽀)을 하사받고 작위를 봉하니 

이름은 후대에 남고, 형상은 아름다운 공적을 

생각케 하네. 지나간 일 아득하여라. 구름과 

20 I 문화의플 

물 같이 맘으니 백성들의 살기 좋은 곳이로다. 

격식대로 된 유택(뼈흰)뀔 보니 빗돌만 높이 

솟아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으리.” 라고 기록 

되어 있어 그의 덕망이 화성지역에 널리 존경 

되었음을알수있다. 

수성최씨 시조묘의 향토문화재 지정은 문화 

재 지정이 단순히 종중의 명예나 영광뿐만 아 

니라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 

재 원형보존의 원칙을 확인하는 지침이 될 것 

이다. 앞으로 문화재 지정은 주민과의 협의나 

공청회가 요구될 만큼 중요한 지역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하게 검토된 종중의 의 

견합의와 진실하게 규명펀 역사적 고증이 절 

실하게 요구된다. 수성최씨 가문은 부족한 사 

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고증작업을 펼쳐왔으 

며, 문화재의 원형복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 

았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화성시의 유일한 시조 

묘로써 자긍심을 갖는 문화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시의 역사 발전과 정체성확립에 수성최씨 

종중이 충실한 역할을 해똘 것을 기대한다. 

〈잠고문헌〉 

r경주김씨 족보優州金.Et b앓홉)」 
r안동김씨 족보(安東金.Et b젊옆)」 
r~라삼성연원보(*觸三姓댐j風월)」 '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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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휠“ j;콸i 
「홈法以周꽃훨上, 1퍼結字須周工. 蓋結字因B훈相傳,때;? 

깐·;ν 
홈法에서는 1케 筆이 가장 제 얼 。l 고, 結字는 모릉지가 l을 쓸 쁨이다. 벤 

바꿀슈있지만,1좌筆온천고어1 바끌슈없다. 

비를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갖추어야 비로소 한 폭의 성공적인 書法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그 

러므로筆法은書法 기법중가장중요한기본공부라할수있다. 

筆法은執筆과 用筆의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집필법과 완법에 대하여는 전편에 논하였으며 다음으로 用筆에 관한 古A들의 이론을 토대로 

논술하고자한다. 

書法

筆意、 筆勢 筆法

用筆法

| | | 

뚫法 運筆 用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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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筆

1. 用筆이란? 

「用筆」이란 숨어는 王짧之의 作인 「書論」에 전한 것이 기장 이르다 그중에 「夫

書字貴平표安穩, 先須用筆, 有{度有1rn, 有歌有껴lj有料 或/J、或大, 或長或短 (대저 글 

자는 평정하고 안온한 것이 귀하다 먼저 用筆은 모름지기 누르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바르게도 하고 기울게도 한다. 혹은 적게도 하고, 혹은 크게도 하 

며, 혹은 길게도 하고, 혹은 짧게도 한다)」이라 말하였다. 

元나라 趙굶頻는 王藏之의「蘭亨序十三없」을 뿔한 말 중에 「學書在玩味古Ar去

뼈, 意tD其用筆之意 乃쩌有益, 右軍펌키衣 〈짧享〉, 是E.i꽉筆, l츠l其勞而用之, 無不"!.ID

志, 鉉其所싸神也(書를 배울 때는 옛사람의 法뻐을 완미하고, 그 用筆의 g←을 알 

려고 궁구하여야 유익함이 있다. 왕희지가 「蘭亨」을 쓸 때 退筆로 썼지만, 그는 

勢로 썼기 때문에 뭇과 같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까닭에 페이라고 한다)」라 하 

였다. 이것은 한 王歲之가 「爾享序」를 쓸 때, 모지랑 붓을 사용했다는 말이니, 모 

지랑 붓의 성능으로도 능히 붓을 이롭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묘한 뿔法作品 

을 써서 남겼다는 것이다. 

이것은「用筆 l이란 두자의 설명으로, 붓을 사용해서 콸훌寫할 때의 기능을 이해할 

만 하다. 다만 趙굶頻가 상술한 「十三렀」중, 또 -跳에 이르길 「書法以用筆협上, 

而結字亦須用I. 蓋結字因時相傳 用筆千古不易(書法에서는 用筆이 가장 제일이 

고, 結字는 모름지기 I을 쓸 뿐이다. 대체로 結字는 때에 따라 서로 비꿀 수 있 

지만, 用筆은 천고에 비꿀 수 없다)이라 하였다 

오늘날 書i형歡1깐이란 말 중에 있는 「돼筆」두자는 넓은 의미(廣義)와 좁은 의미 

(俠꿇)의 두 종류로 이해할 수 있다. 廣義로는 붓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옛義로는 

글지-중의 點 · 畵을 쓰는 법이다. 따라서 廣義와 俠義는 서로 통일적이라 인정할 

수 있다. 點 · 書(간단하면서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선)은 휩法의 기초가 되므로 

붓을 잘 시용하지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좋은 點 · 깜을 쓰지는 것이다 

用筆이 머금고 있는 뭇에서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趙

굶頻는「書法싸用筆寫上(書法에서는 용펼을 제일로 한다)」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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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用筆의원리 

趙굶頻가 말한 「用筆千古不易」은 바로 말해서 用筆의 원칙 

은 천고에 변개될 수 없다(비록 各家 各體라 힐-지라도 방법이 

구체적으로 부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을 뿐이다)란 것인데, 이 

런 관점은 정확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用筆의 원칙운 書法의 심미원칙으로도 결정적이다. 

휠;法에서 선띄 기본요구는 입체감이고, 입제감을 실현한다 

는 것은 用筆 원칙에 쪽 필요한 것이다. 

米帝은 「得筆則雖細寫짧髮, 亦圓, 不得筆, 雖租如緣亦偏(得

웰을 하면, 비확 머리카락 같이 가늘어도 원으로 할 수 있고, 

得筆을하지 못하면, 설사서까래나무같이 굵을지라도偏으로 

된다)」(群王堂rjl~i의 米帝의 「힘양」에 보인다)라고 밀하였다. 

이른바 이륨筆~_Jo l란 곧 f덤筆-의 원칙을 정확하게 갖춘 것을 말 

하고, 「圓」이란 곧 點 · 輩의 입체감을 말한다. 만약 點 · 畵 으 

로 하여금 입체감이 나타나지 않으면, 설사 字의 구성이 평정 

하여 東倒西포하지 않았더라도 藝때의 관상 각도로 보면 가볍 

고 연약하게 될 것이 필연적일 것이니, 字形을 갖추었다고 말 

할 수 있으나 書法製따을 이루었다고는 할 수 없다. 가히 보건 

대, 用筆의 원칙과 입체감이 있는 선의 원칙과는 서로 일치함 

을알수있다. 

치Jt 
~~: 

격. 

띤때 

암ii행’ 

그러므로 입체감이 있는 선의 심미원칙은 변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뿔 

法藝때i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用筆의 원칙 역시 변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에서 입체감이 나타나게 표현할 수 있는 用筆의 원칙은 무엇인가? 

우선 붓의 성능부터 이해하여 보면.(그림1 참조) 

붓을 제작할 때 붓끝을 중심으로 몇 개의 근간이 되는 털이 主짧인데, 主훌라고 

도 부르며, 主錢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붓털을 副臺라고 부른다. 붓은 뿔될 묻 

혀서 쓰지 않을 때는 筆짧의 끝을 볼 수 있고, 副훌의 주위는 원추형이다. 붉론, 

主臺와 꼽!!품의 모든 붓털은 수직으로 민곡하지 않으며, 붓털과 붓털사이는 뒤틀 

리거나 꼬이는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붓이 외부압력을 받지 않을 때의 자연 

적인 원형을 말한다. 이런 붓을 유리하게 이꿀어 사용하면, 筆짧이 이동할 때 主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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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짧은 뚫畵의 중심을 시종 유지하게 되고 몹I]출는 筆畵의 양변과 四周에 있게 되는 

데, 이것을곧 中錢 行筆이라부른다. 

이때 붓물에 머금고 있는 묵즙은 點 · 꿇의 중심을 지나면서 四周를 향하여 스 

미게 되는데, 이렇게 쓰여진 點 · 짧는 重心이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中錢 行筆(간략하게 말해서 「中錢」)은 천고에 바꿀 수 없는 用筆의 원 

칙으로, 설사 각종 서체가 부동하거나 쫓 · 慧 · 階 · 行 · 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며, 일반적인 書體, 또는 각종 流派인 歐 慮 · 橋 · 願 · 柳 등에 있어서도 한가 

지이다. 結字와 點 · 畵의 형태는 千종百態하고 聚芳l햄劉 하지만, 書家는 며錢行 

筆의 원칙을후퇴하거나초월할수없다는것이다. 

中錢에 대립적인 것은 「偏錢」이다. 오른손으로 執筆하여 書寫를 하면, 천부적 

인 생리 기능은 한획을 쓸려고 落筆할 때마다 主錢은 꼭 上邊으로 偏하고, 몹lj훌 

의 四周는 단지 -面만이 쓰여 지면서 下邊으로 행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쓰여진 

筆畵은 붓끝에만 묵즙이 함유되어 勢는 당연히 -邊으로 偏向되게 스며들게 되 

서 「偏짧」이 형성된다. 「f텀錢」의 筆跳은 필연적으로 뺑浮扁힘 하여 세워도 기퉁 

이 없는 病筆(敗筆이라 부른다)이 되고 만다.(그림2 참조) 

옛사람이나 현대인의 우수한직품 가운데 약간은 이런 點 · 셉을볼수 있으니, 

筆錢을 偏으로 下筆하여 다시 기운데로 돌려쓰는 그런 모양의 선은 여전히 입체 

감이 있다. 이 같은 行筆을 「껴|健」이라 일걷는데 그것도 역시 用筆과 기본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字 혹은 한 폭의 書法 작품중에 순수한 中錢

과 偏에서 中으로 돌아온 但|峰을 같이 쓴다면 생동하는 변화 효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니 , 이른바 옛사람은 「껴IJ쉴짧재댐, 鍾(짧;)王(髮之)不傳之秘、이則筆로 이-름다 

움을 취하였으나, 鍾 · 王은 그 비밀을 전하지 않았다)」하였다. 그렇지만 中錢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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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마땅히 해야 하고 겸하여 但1峰을 써야하니 中錢을 위주로 하면서 {則筆로 

써 변화를 주되 中錢으로 돌아가야 한다. 初學 書法家에게 밀F하건대, 오로까 中

錢行筆을 장악딴 이후, 숙련에 이르러야測筆을 겸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3. 用筆의요령 

하나의 點 · 響은 항상 어떤 字體를 막론하고 모두 下筆(일명 落筆 · 行筆 · 收

筆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의 적합한 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다. 

行筆의 순리는收筆때 원만하게 거두어 세울수 있어야하는데, 이것은상호관 

련적이지 분할쩍일수는 없다. 용필의 기본요령은筆畵을운행할때, 지면에붓끝 

을 수직으로 전량을 다하여 사용해야지 붓으로 하여금 꼬이고 뒤틀린 현상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收筆은 筆錢을 지면에서 펠 때, 下筆전의 원상태로 회 

복되어야 한다. 곧 筆毛가 짧直해야지 꼬이고 뒤틀리거나 만곡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모든 點 · 畵은 결속되고 다음 획을 쓰더라도 자연 

스럽게 연결되고 통하게 되며 筆은 연속적으로 中錢으로 쓰여진다. 

그 관건은 「침합횟」두 글자로, 짧lj熙載의 「藝搬」에서는 「凡書要筆筆按, 筆筆提(무 

릇 書는 筆筆마다 누르고 筆筆마다 들것을 요한다)」라 하였다. 「按」으로 行筆하 

면 臺가 펴지고, 「提j는 곧 筆錢을 세운 것이므로, 붓끝이 지면에서 떠받쳐지고, 

또는 지면에서 떨어지는데 이때는 반드시 中錢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어떻게提筆하여야中錢으로조정할수있는가?만약行筆할때에좋가 

펴진다변 원상태로 히는 것이 中錢이다. 그렇지만 灣轉한 筆錢이 여전히 원래 방 

• 혜l峰 

〈二l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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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향에 있고, 그렇게 짤흉轉하여 쓰여진 筆畵은 반드시 붓털이 구부려지게 되어 偏錢

으로 형성된다.(그림3 참조) 

예컨대 轉灣處에서의 提筆이란, 붓끝이 紙面에서 들어 올려질 때, 錢으로 하여 

금 수직된 원추형 상태로 회복되게 하여 다시 어떤 방향으로 붓끝이 나가더라도 

모두 中錢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그림4 참조) 

짧lj熙載의 「촬漸j에서 「論書者每日換筆心. 實乃換向(書者가 매번 筆心을 바꾸 

려고 하면 실제로 방향이 바뀐다)」이라 말한 것은 바로 이런 意思이다. 

만약 點 · 畵씨 주도면밀하기를 요한다면 轉燮處와 點 · 畵을 비꿀 때를 믹론하 

고 提를 해야 하고, 또 어떤 一筆의 분신이라도 運筆히는 과정 중에는 提按을 해 

야 하니, 그 목적은 여전히 「偏錢」을 하지 않고, 「中짧」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기에 運筆 과정중 筆心이 한변으로 편향되거나 혹은 毛根이 뚫紙할 때 

기울게 되면, 바로 筆을 提起(단 붓끝이 종이에 떨어지면 안 된다)하여 筆心을 

點 · 畵 중간으로 이꿀어야 한다. 

만일 初學者;가 轉變處에서 提筆하는 방법이 좋지 못하면, 붓끝을 지변에서 완 

전히 들어올려지는데, 이렇게 하면 兩筆이 시원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게 

되니한걸음한걸음提按의공부를증가시켜야함이옳을것이다. 

해설 

* 得훌(득필) 오랜 숙련 끝에 뭇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경지, 다른 말로 「붓이 섰다」라고도 함 

* 東倒西중(동도서왜) 동쪽으로 거꾸러지고 서쪽으로 기울다 
* 千홉百態 聚첨S꿇§(천자백태 중방투염) 글씨의 자태가 벅, 전 가지이고, 온갖 꽃들이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는 것 

같다 

• 짧쭈룹종(경부펀박) 입체감이 없이 평면으로 가볍게 나부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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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 류순자(한국예총회성지부 사무국장 한국문인협회화성지부 회원) 

“ 여 71는 우체국마당입니다. 

” 
여기는 우체국마당입니다.그러니까 ‘감l 
여기에 쓰레기나 빈병 프라스틱 . 종이 

박스 등 재활용품도 가져다 놓으면 안 됩니다 p。s
* 투기자 발견 시 즉시 고발 하겠습니다 (벌금 백만원) B。x

“깨끗이 사용합시다.” 

팔탄면 우체국 앞을 지나면 볼 수 있는 벽보 

다. 신문지 크기의 흰 종이에 검정 매직으로 

써 붙인 글이 눈에 화악 들어온다. 그리 크지 

않은 글씨라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댄데 발 

길을 멈추게 한다 손으로 쓴 글씨체가 곱게 

쓴 편지처럼 다정하게 디-가온다. 고르지 않은 

서툰글씨가오히려 웃음을자아내게 한다. 대 

개 벽보하면 경고성으로 엄벌에 처한다거나 

벌금 얼마해서 버려진 쓰레기를 혐오스럽게 

하곤 하는데 좀 다르다.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말투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미안해서라도 다시는 버 

리지 않을 것 낌다‘ 우체국사람들의 따뭇한 마 

32 I 문화의뜰 

--r 
9 

(
J • . / 

~---∼~ ----

음이 내 몸에 흘러들어온다 

손으로 쓴 글씨에서 묻어나온 우체국직원의 

마음도 소박하게 전해져 왔다. 마치 밴드라미, 

봉숭아, 분꽃들이 손길 닿는 대로 심어져있는 

뜨락이 주변 어디 쯤 있뀔 것 같다. 어린시절 

시골집풍경을 연상케 하는 낯익은 기억은 뭘 

까? 

도시에 살면서 여러 사람과 부대끼다 보면 

별일들이 많다. 특히 쓰레기 문제는 심각하다. 

재활용품이니 분리수거니 말들은 있지만 실생 

활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 

다. 고작해야플라스틱, 유리, 깡통, 쇠붙이 등 



인데 분리를 해도 바로바로 치워지지 않는 것 

도 문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종이다. 종 

이는 버리기 참 아깝다 잘못하면 비에 젖고 

비에 젖으면 그야말로 쓰레기인데 말이다. 음 

식물쓰레기는 또 어떤가. 냄새나고 지저분하 

고 고양이나 개들이 파헤쳐놓기 일쑤고 여름 

에는 파리가 드끊드글 하니 말이다. 

버릴 것들은 않아지는데 버릴 곳이 없는 것 

도문제다. 

봉담읍 당하리 해병대사령부 입구육교와 도 

로변은 정말 심각하다. 자동차를 이용할 땐 잘 

모른다 나도 버스를 타는 일이 드물어 모르다 

가 몇그제 한 번 지났는데 구역질이 나서 혼났 

다. 내가 이 동네 사는 것이 창피할 정도였다. 

혹시 근처 K마프에서 버린 것이 아닐까 하여 

물어보았더니 사장님도 쓰레기 문제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누가 버리는지 알 

수도 없고 쓰레기 수거치는 종류별로 일주일 

에 한 번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해당 일에 

가져가는 쓰레기 이외에는 항상 남아 있게 마 

련이라 언제나 깨끗할 날이 없단다. 하루에 한 

종류씩 가져간다니 일주일 지나야 모두 없어 

지는데 그새 누군가가 또 버리고 간단다. 

CCTV를 설치하던가 매일 치워주던가 무슨 

조치를 바란다고 울상이다. 나도 동네사람으 

로 치우지 않으면서 누구보고 안 치운다고 원 

망할 수는 없지딴 참으로 갑갑한 노릇이다. 거 

리 난간에 산처펌 쌓인 쓰레기들. 생션을 담았 

을 법한 스트로폼 상자들, 분리수거봉투에 담 

겨진 음식물 쓰페기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물, 

생활쓰레기가 온통 잡동사니로 섞인 쓰레기더 

미들이 육교를 오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 

다. 사실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동치를 

탈 수 없는 노약자나 인근 갈담학교 어린이들 

이다. 뭐가 그리 바쁜지 황네 길 하나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고 시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서 예술운운하며 사는내가부끄럽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벌에 처함. 

화성시장’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난간에는 이런 경고가 

붙어있다. 무색하다. 쌓인쓰레기를보는마음 

에안타까움만커질뿐이디. 

우체국 앞마당에 붙어있는 경고를 보면서 

어린 시절 낯익은 풍경이 그리웠던 것은 아마 

도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밴드 

라미, 봉숭아, 과꽃을 촌스럽게 심어놓은 앞마 

당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이른 아침 

이면 그 앞마당을 곱게 쓸던 어머니 아버지 마 

음을 느껄 수 있었기 때문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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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 핸의 잭 | 류순자(햄예총화성지부 뿌국장 햄문인협회화성지부 회원) 

건강 딴생활을위한 
톰주거환경이란무엇법 졸훌l 

지금 유럽에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마을 만들기 프로펙트가 한창이다. 실험 

단계를 거쳐 21세기의 새로운 주거단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생태와 야생생물 

료l호, 개발의 지속성 유지, 에너지 소비의 감축,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 물 

소비의 감축, 쓰레기 재활용, 지속가능한 교통계획, 인간 생활의 실 향상을 위한 차량우| 

주의 계획 축소 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절약과 공존이다. 생명이 존 

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해야할 과제인 것 같다. 

우리도 시ξ팅H야한다. 

이 책은 8개의 환경친화주택을 글과 그림과 사진으로 이야 

기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정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주 

민을 잠여하게 하여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정서를 반영하게 

하려는 세심한 시스템, 자연환경을 활용한 에너지 획득 및 절약, 자 

연에서 예술의 모체를 찾아 주택을 사용하는 사템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흔적들을 보면 근원적인 삶의 질월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유럽의환경친화주택 
이규인, 도서출판 발언 2002 서울if 

우선 첫 장에 영국 도크랜드의 그리니치 페닌슐라 지떡에 옛 마을의 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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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약 100가꾸의 단도주택개발이 진행된 에콜로니아는 첫째, 에너지 절약으로 제한 

된 자원에 대한 에너지 소비는 사용요구의 축소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용 에너지 절약 

과 난방 환기기구의 최적화를 통해 줄일 수 있다 둘째 원자재에서 폐기 재사용까지 

일련의 과정을 품합관리 해야 한다. 생산과정, 생산물, 부산물질에 의해 대기 수질, 토 

양으로부터 오띔물질 방출이 에너지소비 및 환경오염에 중대한 영흥F을 미치기 때문이 

다. 셋째는 질 항상이다. 거주자들은 거주 기간 동안 유해가스 방출에 피해를 받지 않 

아야 하며 건강텐 주책 내부 환경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태앙에너지를 활용한 주제 

로 외단열 태양떨 집열판과 온실 태양복사열을 이용하기 위한 스플릿레벨, 물 소비 억 

제 및 건물 재료의 재활용, 자연 순환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에너지 절감형 벽 개발 등 

건물도 저12의 지-연이라 보고 생태적 순흔털 충분히 고려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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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된 에게르트 전경 

이 밖에도 도시개발 목표를 지속가능성에 둔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었던 에게비 

머|가르트, 지방정부와 도시개발협드를 맺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뭔의 파트너쉽을 구사하 

여 자족적인 뉴타운으로 주거와 일터, 쉽터를 함께 조성한 성공사례로 키르히스타이그 

떨트, 저층고밀의 좋은 전형을 보여주는 스카프넥, 규격화 기계화에 호|의를 느꺼 최소 

한의 기능을 가지는 간소한 주택에서도 생활하면서 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 작 

끓들로 세계적으로 주거에 대한 접근에 갚은 충격을 던진 이글스톤, 런던의 도심지에 

있는 고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건축디자인으로 유명해 

전 오담스워크, 주택도 하나의 조각품이며 예술작품이라고 생Z{하여 직선보다는 자유 

로운 곡선을 주거에 적용한 훈데르트바써하우스 등이 잘 소개되어있다. 



며며단3 田田 자유로운곡선을적용한 

훈데르트바써하우스 

언뜻 보면 우리와 녀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 하지만 많은 자금과 전문인이 필요한 

새로운 미을 만들기가 아니라도 사소한 우리 일상에서 돌아보}야할 것들을 생각하게 한 

다 건축자재에서부터 마루, 벽지, 가구, 물, 전기 등등 무심코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건 

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쓰고 나면 어디어|, 어떻게 버랄 것인지, 버리면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생ζ념}게 해 주는 책이다. 

한 세대쯤 지나 우리 아이들에겐 가능하지 않을까? 

저자프로필 

- 서울대 건축학과 졸, 동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 영국 국립건축얀구원(BR티, 런던대학교(UC니에서 박사 학위 취득 

- 대한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임 

- 현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효택 도시설계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효댁생태환경 건축학회 이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 자문위원 

-주요연구,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모델개발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 21세기 미래주택연구 복합단지개발 

-주요저서 

세계 테마형 5냐|집합주택, 효5펌동주택계획의 역사 도시집합주택 11+44, 헌국공동주택 1 6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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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3 1운동의 대표적인 근거지 중의 

하나였던 수촌퍼를 찾아 나섰다 수촌리는 현 
재 수촌 4리까지 나누어져 있다. 원래 수촌교 

회가 있던 마을과 길 건너 위쪽의 가장밀-은 1 

리이며, 꽃밭(화전), 용당골은 수촌 2리, 방축 
골, 감나무골은 수촌 3리, 항골은 수촌 4리 등 

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3 l운동 당시에는 이 

들 미을이 전부 수촌리였으며, 수촌교회가 있 

는 곳과 기-장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 

었으며, 꽃밭, 방축골, 용당골 등에 일부 사람 
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헝골의 경우 바닷가 
를 막이- 농지로 시용한 이후 형성된 새로운 마 

을이라고한다. 

수촌리는 발안에서 조임방향으로 길 좌우에 

.'38 I 문화의뜰 

김영호묘소 

있는 농촌마을이었다. 우선 필자는 수촌리 가 

운데서도 수촌 2리에 해당히는 꽃밭, 용당골 

등에 살고 있던 독립운동기들의 후손을 만나 

당시 가촉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집터, 묘소 등을 답사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 

를 위해 우정면 조임 리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 

가 김종학의 후손인 김영설(1933년생)씨를 찾 

아 나섰다. 그는 조암시징 안에서 대영철물을 

경영하고 있었다. 미-침 오늘은 조임- 장날이 서 

는 날이라 터미널 근처를 중심으로 하여 우정 

면사무소(현재는 썽봉산 인큰으로 이전)와 우 

정피출소가 있는 좁은 길은 인신인해였다. 아 

낙내들이 과일이며, 옷가지며 여러 물건들을 

파는 시장 통 안에 위치히-고 있는 철물점에서 



김영설씨를 만났다. 70대 초반의 김선생님은 

자신의 조부의 항일사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필자에게 호의를 보이며, 꽃밭일대 안내에 큰 

도움을주었마. 

조암시장의 경우 발안으로 나가는 신작로가 
닦인 후로 발전한 시장이었다. 1919년 당시에 

는 사곡리에 조그미한 시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암시장은 3, 9일에 장이 서 

는 5일장으로, 5, 10일에 서는 발안장과 더불 

어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주요한장소였다. 특 

히 조암장의 경우 지금은 점차 퇴색해 가고 있 

는 상황이지만 고옹리, 원안리 등에서 거래되 

는 비-지락 등 수산 자원으로 많은 돈이 도는 

중요시장 중띄 하나라고 김영설씨는 귀뜸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선창 포구 등 여러 포 

구들이 문을 닫았지만 고온리의 경우 충남 당 

진 등과 연결꾀어 있고, 기아지동차 등의 수출 
을 하는 평택항과 인접해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항으로서의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고한다. 

김영설씨와 더불어 그의 조부이신 김종학씨 

가 살던 수촌례 68번지를 찾아 나섰다 그곳은 

행정명으로는 수촌 2리에 해당되며, 옛 이름 

은 화전(꽃밭)이었다. 그곳은 조암에서 발얀 
방향으로 가다가 어은 1리(은골)를 지나 고개 

넘어 내려가다가 수촌가든에서 왼쪽 길로 들 

어가게 되어 있었다. 수촌가든 위에는 방축골 

에 살면서 수촌리 구장으로서 3 · 1운동에 주 

도적인 역할달 했던 백낙렬의 묘소기- 위치하 

고있었다. 

꽃밭으로 들어가는 질을 따라가니 넓은 벌 

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큰 개천이 나타났다. 

그 개천옆길을 따라 꽃받으로 향하였다. 바로 

이곳 개천을 통하여 과꺼에는 바닷물이 이곳 

까지 들어왔다고 한다. 방축골은 이곳 바닷물 

을막아농시를지은곳씨기 때문에 명칭이 방 

축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고 배를 타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길을 따라 2Km쯤 달리니 수촌슈퍼가 나타 

났다. 그리고 수촌 2리 마을회관도 나타났다. 

넓은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보였다. 수촌 슈퍼 

를 끼고 좌측으로 들어가 50m쯤 가니 좌측에 

단정히 꾸며진 농촌 주택이 하나 나타났다. 그 

곳이 바로 김종학씨가 살던 수촌리 68번지라 

고 한다. 그 집에는 현재 최윤화씨(1932년생) 

가 살고 있었다. 옛날에는 초가집이었으나 집 

의 형태는도저히 찾아 볼수 없었다. 집 앞으 

로는 멀리까지 벌판이 보였는데 이곳이 모두 

과거에는 바닷기-였고, 바닷물을 막아 농토를 

만들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수촌1리 마을에서 

이곳으로 조부 때 이주하여 왔다고 한다. 바로 

이곳은 용당골과 마찬가지로 당시 새로이 형 

성된 마을들이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넉 

넉지 못한 소작마을이었다고 한다. 

김영설씨는 68번지 맞은 편이 70번지(72번 

지)이며, 72번지(현재 70번지, 펼지가 큼)에 

살고 있는 김재영씨의 조부가 만세운동에 참 

여한 김응식이며, 그 뒷집이 73번지이며 김응 

식의 행랑채에 김명우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응식 댁 뒤로 조금 가니 오랜 기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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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식 묘소와 김응식 초상 

한 채가 나타났다. 그곳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백순익의 직-은 아들인 백상기 부부가 살고 있 

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김응식씨의 손자인 김재영씨를 만났 
다. 그는 1919년생(호적상 1921년생)으로 기 억 

력도 좋아 수촌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틀을 

수 있었다. 김재영씨는 자신들은 할아버지 때 

수촌1리 현재 교회가 있는 곳에서 이곳으로 이 

주하여 바디를 막아 농토로 만들어 어렵게 생 

활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터 

및 집 앞의 비닐하우스 앞이 옛날 살던 곳이며 

70번지라고 알펴 주었다. 그리고 이 필지는 상 
당히 컷다고 얄려 주었다. 또한 그들 집안은 
일찍부터 기독교 감리교를 믿었으며, 제암리 

학살사건시 살아남은 전동례 할머니가 외숙모 

가 된디고 알려 주었다 수촌리와 제암리의 샤 
람들이 선앙적 및 인적관계가 돈독히-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또한 아버지인 

김형묵은 3· l운동 이전에 지하운동을 했고, 

배재학당을 다녔다고 일러 주었다 아마도 이 

들이 기독교 신자였으므로 일찍부터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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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독교 학교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서 

울에서의 만세소식을 집안에 전하였을 가능성 

도 있어 보였다. 당시 이곳 목시였던 김교칠 

목시는 가장말에 살았으며, 그곳에 기독교인 

들이 많았다고 한다. 김종학은 종교가 없었다 

고한다. 

김재영씨는 조부이신 김응식의 사진도 보여 

주었으며, 부친 형묵씨는 조부가 만세운동으 

로 체포된 후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서 오산 쪽 

으로 가서 숨어살며 강습소 선생도 하고 하였 

다고일러주었다 

김재영, 김영설 선생님은 김응식은 안동김 

씨이며, 김종학씨는 김해 김씨라고 알려 주었 

다. 즉 이곳 꽃밭에는 동쪽부락이 아니며, 여 

러 성의 사람들이 모여 산 미을이라고 하였다. 

집을 나와 미을 안으로 조금 들어가 왼쪽으로 

백순익씨가 살던 집터가 나타났다. 현재 주소 

는 수촌2리 56-7번지이며, 이덕기씨 살고 있 

었다 집은 농촌 가옥으로 잘 꾸며져 있었다. 

다음에는 김재영, 김영설씨들과 더불어 김 

응식, 김명우, 김종학선생의 묘소를 찾아 나섰 



다. 김응식의 묘소는 꽃밭에 해수식염 옹천탕 

인근 산 밑에 위치하고 있었다. 옹천탕에 도착 

하여 5m 쯤 산으로 들어가니 잘 정돈된 가족 

묘지가 나타났다. 수촌리 산 61-3번지였다. 

그곳 오른쪽에눈 김응식 부부 묘소가, 좌측에 

는 그의 이들 김형묵의 부부 묘소가 나란히 함 

께 하고 있었다. 묘소에는 십자가 표시와 함께 

〈독립유공자 안동김공응식, 배단양우씨옥화〉 

라는 비석이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기독교대 

한감리회 장로 김공형묵, 권사 순흥안씨진녀〉 

라고 되어 있었다. 묘소에서 바라보니 온천장 

이 눈 아래 들어 왔다. 묘소를 찾은 김재영씨 

는 조부의 묘소에 비석이 설치되지 못하였음 

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른 애국지사 

들의 묘소에서는 정부의 후원으로 마련된 비 

석을볼수 있었기 때문에 펼자 역시 8순노인 

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할 수 있었다. 

다시 우리 일행은 독립운동기- 김명우의 묘 

소를 찾아 나섰다. 온천장의 뒷길을 따라 조금 

가니 사강 4리 마을회관이 나타났다. 그곳 바 

로 못미처 좌회전하여 200m쯤 가니 좌측 평 

지에 묘소가 나타났다. 묘소 밑으로는 넓은 농 

지가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묘비에는 〈애국지 
사 안동 김공명우지묘, 배전주이씨 쌍봉〉이라 

고 되어 있었다. 김명우(1887 1951)는 김응식 

과 같은 안동김씨이나 파가 다르다고 한다. 
다음에는 김종학의 묘소를 찾아 나섰다. 수 

촌 4리 헝골 마을회관을 지나 젓소 축사에서 

우회전하여 접은 농로길을 지나 200m쯤 가니 

집 몇 채가 나타났다. 그곳에서 산으로 300m 

쯤 올라가니 김종학의 묘소가 나타났다. 묘비 

에는 〈애국지사 화산김해겸공 휘 김종학 배 유 
인안동김씨부좌〉라고 되어 있었다. 김종학은 

1890년생으로 2년 동안 형무소생활을 하고 출 

옥하여 1925년 음력 8월 2:5일 35세의 젊은 나 
이 순국하였다, 고문의 후유증이 중요하게 작 

용하였다, 아울러 옆에는 김종학의 이들 김정 
태의 묘소가 있었으며, 김정태의 둘째가 김영 

설씨다. 
다음에는 용당골에 살다 3· l운동에 참여한 

김규완(김황운), 김명호(김여근)씨가 살던 집 

터를 찾아 나섰다. 꽃밭에서 50m쯤 독정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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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lf하다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용당골이었다. 

금녕김씨 집성촌이다. 공장들이 너무 들어서 

있고 폐지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 보는 이의 마 

음을안타깝게하였다. 

용당골로 들어가 50m쯤 가다 좌측으로 들 

어가다시 20m쯤들어가니 폐가가한채 나타 

났다. 이곳이 바로 김규완(김황운)이 살던 곳 

이라고 한다. 수촌리 128번지라고 김재영씨가 

일러 주었다, oj-들 김용호도 이곳에 살고 있었 

으나 자식들을 따라 모두 외지로 나갔다고 한 

다. 다시 큰질로나와조금위로올라가니 또 

역시 폐가가 나타났다. 김명호가 살던 곳이다. 

그 옆집에는 검봉규씨가 새집을 지어 살고 있 

었다. 얼마 후 장안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 

명호의 손자 낌석규씨를 만났다. 우연히 만난 

아주 빈-가운 반남이었다. 김석규의 안내로 김 

규완의 묘소는 국립묘지에 있으며 현재 손자 

가 수원에 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 

울러 김명호의 묘소를 방문할 수 있었다. 묘소 

는 수촌리 큰말 바로 입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1993년 4월 4띨에 건립된 묘비에는 〈배숙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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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고적혀 있었다. 
어느새 해는 저가고 덜씨도 추워지기 시작 

하였다. 오늘 하루 수촌례의 꽃밭, 용당골, 항 
골 등을 답사하며 독립푼동가들의 흔적을 대 

하니 항일운동기들의 따뭇한 마음들을 접하는 

것 같아 더욱 애못하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우정 장안 지역의 

3· l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독립운동 

가 차희식씨의 손자 차창규(1940년생)씨와 면 

담을 가졌다. 차희식의 1출생지가 서울 서대문 

구 현저동 273번지(당시 영천동 422번지)였 

으며, 그곳에서 우정면 구슬원으로 이주한 사 

실, 부인 이유순이 장작뭔에 주로 사는 전주 

이씨 양녕대군파였다는 점, 살던 집이 구슬 

82번지였다는 점 등 새보운 사실들을 두루 알 

수있었다. 



-
(
ι
-

-
고
 -

-
기
 -

-탤
 
-

효성의절용주사 

1790년 정조는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용주 

사라는 절을 세우게 한다. 새로 옮겨온 아버지 

의 묘원(현륭원, 지금의 융릉) 옆에 원찰Q姬양IJ) 

을 설립한 것이다. 이는 원찰의 건립을 반대해 

온 지-신의 정책을 뒤집은 꼴이다. 또 즉위 초 

의 억불에서 호불 내지는 친불 쪽으로 기울었 

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개인적인 의지에서 

나온 결단이라 하더라도 국왕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왜 그랬을까? 

용주사 자리에는 오래 전부터 ’갈양샤 라는 

자그마한 옛 침이 있었는데 이를 크게 다시 짓 

고 이름도 용주사로 비꾼다. 작은 절 길양사의 

과거는 그러나 꽤 화려했던 것 같다. 고려 초 

에 주성된 것으로 보이는 범종(국보 제 120호) 

이 지금도 갈양사의 영화를 잘 말해준다. 한국 

종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말없이 전성 

기를증명하고있다 

갈양사에서 말년을 보낸 혜거국사의 비문에 

의하면 고려 광종 22년(971)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수륙재가 갈양사에서 열렸다고 한다 

수륙재는 물이나 육지에서 헤매는 영혼과 아 

귀들을 위로하기 위해 콸법을 강설하는 불교 

의식이다. 

정조가 갈양사를 고쳐 용주사로 확대 개편 

히는 데에는 전남 장흥 보림사에 있던 보경당 

사일 스님의 역할이 컸다. 보경당은 임금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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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불설대부모은중경 (佛說大父母恩重 

*힘〉〉을 바쳤고, 정조는 경전 속에 들어 있는 

어벼이 은혜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보 

경당을 용주사 창건의 총책임자 격인 8도도화 

주로 임명한다. 또, 〈〈불설대부모은중경〉〉을 

백성들이 알기 쉽도록, 당대 최고의 화가인 김 

홍도 등이 그럼으로 그리고 설명을 달아 새긴 

변상도 목판을 용주사에서 소장하게 한다 이 

로 인해 용주사는 효성의 본찰이 됨과 동시에 

불교 교리 중 까장 효성을 강조하는 〈〈불설대 

부모은중경〉〉의 총본부이자보급소가된다. 

정조는 이 겸전에서 강조핸, 「이 경전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면 돌아가신 부모가 지 

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 세계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영험을 믿기라 

도 한 듯이 실천한 것이다. 더구나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에 대한 애듯함과 그 명 

복을 정성껏 벌어주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 

면 누구나 지니게 된다. 부모은중경에서 설명 

하는 부모님의 은혜 열 가지는 디음과 같다. 

료나。}가시는은혜 

여섯째 , 젖을 먹여 가르시는 은혜 ‘ 

영곰째, 촌딸이 다 닮도쪽 깨꿋이 씻겨쥬시는 

은혜. 

。}닮째, 먼 결을 떠날 때 온싱 걱정 하시는 은 

혀1. 

。}홉째, 자식을 위해서는 냐쁜 일까지도 하시 

는은혜. 

열째 , 임종 해 도 자식을 걱정 하시는 은혜. 

어버이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해마다 오월이면 부르는 어버이 노래의 원 

조는 시실 이 불경에서 따온 것이다. 

용주사는 1790년 2월 19일에 건립하기 시작 

하여 10월 1일 국내의 이룹난 스님들을 초청하 

여 부처님 점안재〔點眼續)를 올리는 것으로 완 

성된다. 7개월 보름도 채 안 걸리는 짧은 기간 

에 완공한 것이다. 용주사를 건립하기 위해 전 

국에서 모은 시주금이 총- 87,505냥 1전인데, 

정조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던. 57,388냥 8전은 건축비포 썼고, 2000냥은 화 

주승들의 여비로, 나머지 28,116냥 3전은 논 

첫째,야기를페어서 지켜쥬신 은혜. 과받을 매입하는데 썼다. 건축비를충당하고 

물째, 야가를 낳을 애 고흥을 망으신 은혜 . 도 남아서 절의 자립 기반을 위해 전답까지 산 

셋째,자식을낳고서야온성을잊으신 은혜 것을보면 전국적인 모금과그호응에 의해 용 

넷째, 엽에 쓴 것은 상키고 딴 것은 애앙아서 주사가 건립되었음을증명한다 

먹이시는은혜. 

다섯째, 마흔지-라는 。}가에게 쥬고 젖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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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웰〕. 

궁궐 건축과 사찰 건축의 절묘한 만남을 보여주는 천보루 

용주사에서 보이는 아주 특별한 것들 를 드높이고 융릉에 옹 귀빈이 드나들 때니- 사 

1790년 사도세자의 원찰로 지어진 용주사에 도세자를 위한 재를 올릴 때 쓰기 위한 장치로 

는 다른 절에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아주 보인다. 삼문은 재를 올릴 때만 가운데 문을 

특별한 것들이 보인다 특히 건축적인 차별성 열었을 것이고 그 수행원늙을 위해 행랑채를 

은 용주사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길게 하여 줄행랑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부분이다. 작지만 아름다운 건물, 더 이상 필 

요치 않은 절제, 은은한 화려함 뒤에 숨은 상 둘째, 천보루에서 보이는 궁궐 건축과 사찰 

징성 등이 용주사가 보여주는 당대의 농축된 건축의 절묘한 만남이다. 주 불전인 대웅전으 

문화들이다. 로 사람을 이끄는 건축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적인 것이 누하진입(樓下進入) 방식이다. 대웅 

첫째, 삼문三門과 줄행랑이다. 삼문은 궁궐 

이나향교 및 서원과왕릉등에 쓰는격 높은 

문의 형식인데 렐교사원에 건립한 것은 아주 

특별한 예에 속한다. 또한 삼문 좌우에 긴 행 

랑을 거느려 줄행랑을 설치하였는데 이 또한 

궁궐이나 사대부들의 집에서는 자주 보이지만 

사찰에서는 잘 쓰지 않는 건축 양식이다. 

이 용주사의 삼문과 줄행랑은 왕실의 권위 

전 앞에 마당을 조성하고 그 앞에 땅의 높낮이 

를 이용하여 마루집을 짓는다 산에 있는 사찰 

의 경우 대개는 앞이 뒤보다는 낮기 때문에 마 

루집을 짓기에 좋다. 이 마루집-천보루-아래 

를 통과하여 대웅전에 이르게 되는데 가운데 

에서 대웅전을 바라보면 양쪽의 기퉁과 천장, 

그리고 땅의 표면으로 인해 액자가 형성된다. 

이 액자 속에는 주 불전인 때웅잔이 사진을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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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듯이 쑥들어오게 된다. 사방으로흩어지려 

는 시각을 붙잡아 폐쇄시키고 가운데에 집중 

하도록 하여 불전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용주사 이전젝 사찰에서도 많이 쓰던 방법인 

데 용주사에서는 대웅전 지붕의 태두리까지 

맞추어 액지격를 구성하였다. 천보루를 받치고 

있는 돌기퉁촬은 궁궐에서나 쓸 만큼 크다. 용 

주사를 세운지 80여 년 후에 경복궁의 경회루 

가 건립된다. 이를 보더라도 천보루 건축에 얼 

마나 심혈을 끼울였는지 알게 된다. 

셋째, 대웅전에 오르는 계단 양 옆에는 소뱃 

돌이 있는데, 이는 융릉에 제를 올리는 정자각 

신계에11階)의 소뱃돌과 닮았다. 소뱃돌에 구름 

무늬를 새겨서 천상의 세계를 상정하고, 북을 

형상화 시켜서 왕조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 

였다. 북을 둥퉁퉁 울리면 끝없는 전진을 나타 

내므로 왕실과 국가의 끊임없는 전진을 나타 

낸것이다. 

다섯째, 날아갈 듯 날렵하면서도 불전으로 

서의 위염을 갖추고 있는 대웅전은 조선 전성 

기의 문화적 특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 

웅전 안 닫집의 정교하고도 화려한 점이나 불 

상괴- 후불탱화의 뛰어난 점도 대웅전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다. 특히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후불탱회논 우 리나라 최초의 서양화 

기법이 들어간 불화라는 점에 있어서도 단연 

다른 절에비교된다. 

여섯째, 대웅전 앞에서 천보루를 바라보면 

천보루가 독립적이지 않고 좌우의 요사채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궁궐 건축의 기법이 녹아 든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정감 있게 보이면서 웅장한 

멋, 그리고 여러 번의 꺾임을 주어서 아기자기 

한멋까지느끼게한다. 

용주사는 사찰이면서도 궁궐인 듯이, 또한 

종교적이띤서도 비종교적인 듯한 건축적 특성 

넷째, 대웅전 계단 양 옆에 한 면이 터지고 을 보인다. 이는 유교의 입장에서 불교를 아우 

세 면이 막힌 네모난 돌 둘이 땅에 빅-혀 있는 르고 불교의 이념을 유교적으로 풀이한 조선 

데 이는 패불지주밤H뽑支柱〕이다. 다른 절에는 전성기 건축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우리 시대 

두 돌에 구멍을 뚫어 양쪽으로 한 틀씩 두 틀 의 여러 대립적인 요소렐도 용주사 건축의 방 

을 세우는데 용주사에서는 하나의 돌로 만든 식처럼 풀어 갈수 있다띤 얼마나좋을까? 

것이다. 이 패불지주에 긴 장대를 세우고 삼베 

에 그린 부처님을 내모시변 야단법석앤ff흠法 

席)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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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구Bl전승및 
민속자료조사집 1·2· 3권 
발간의의의 

화성지역 구비전승 자료집 1, 2, 3 권은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민요, 설 

화, 수수께끼, 민간신앙, 화성무기를 엮은 구비문학 자료집이다. 

책은 화성시에 전승되어 온 다OJ'한 미을신앙과 민간신앙, 설화와 지명의 유래, 고 

유한민요와놀이기-수록돼 있는데 1권은태안·동탄지역이 · 2권은우정읍이 · 3권 

은 향남면의 민속자료를 수록했다. 

또 각 미을 별로 입향조(미을에 와서 터를 잡고 산 사람들 성씨 중심)들을 기록했 

으며 미을지명에 대한 설화와 이야기도 기록해 점차 사라져가는 지역문화의 기초를 

확인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특히 책은 민속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이와 이를 설명하고 제보한 지역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 대화형식으로 수록돼 읽는 이들에거l 마치 자신01 미을을 찾아 이야기 

를 듣는 것 같은 현장감을 느끼게 해준디-

현장 답사와 폐록은 경기전통문화연구소장인 김용국 박사팀이 맡아 주었는데 김 

박사팀은 ‘자실 이런 자료는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지원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인 많은 일”이라며 지역문화의 가치를높게 인식하고 이 사업에 지원을 아 

끼지 않은 화성시와 화성문회원에 감사의 돗을 표했다. 화성의 구비전승 채-콕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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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뚫}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에서 발훼 

김'I뇨;카김'I 

「L비전승 맛 1,11,까자료 조아i'I OJ 

!1
”’--

”1”--­
’
I 
R 
-­

;;·;; 

g영~ .. 영 --- -태안 동탄지역 

- 2004. 12. 28 발행 
- 국배판 변형, 240p 

화성시는 구비전승이 활발하게 살아있는 고장이다 이번에 동탄면과 태안읍을 중 

심으로구비전승자료를수집해보니 사실을확인하게 되었다. 

화성시에서만 발견되는 이야기에는 정조의 화성행궁이나 융릉에 모신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효심을 밀F하는 이야기가 다수 채록되었다 그러한 〈송충이를 씹는 정조 

대왕〉, 〈소나무에 콩복음이를 매단 정조대왕〉, 〈능참봉 내력〉, 〈떡전거리〉 등은 오로 

지 화성 지역 유형의 이야기라 일컬을 만하다. 〈송충이를 씹은 정조대왕〉과 〈소나무 

에 콩복음이훨 매단 정조대왕〉은 시도세자의 무덤을 옮긴 뒤에 치산하기 위해 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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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에 송충이기- 들끓자 이를 씹었다고 한 것이고 기근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기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콩복음이를 매달았다는 내용이따. 정조 

가 과연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 의문이나 오히려 임금의 가룩한 효를 나타내기 위해 

서 변이된 결과로 보아야 옳을 듯하다. 〈능참봉 내력은〉 정조의 효와는 다르게 틈새 

를노려서 위기를모변하며 벼슬살이를히는이야기의 전형을보여주는사례이다. 〈펙 

전거리〉는화성 태안읍에서만발견되는이야기이다. 

특별하게 발견된 소리는 〈오자미 던지는 소리〉, 〈밤똥 누는 아이 고치는 소렉〉, 〈배 

이플 때 배를 만지면서 하는 소리〉 〈춘향각시 부르는 소리〉 등이 있다고 하겠다. 〈오 

자미 던지는 소리〉는 오자미놀이와 곁들여서 하는 소린데 근대에 만들어진 소리로 

각별하다 하겠다. 〈밤똥 누는 아이 고치는 소리〉는 밤에 화장실을 가는 아이를 고치 

려고 닭장 앞에 가서 하는 소리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배 아플 때 배를 만지면 

서 하는 소리〉는 주술적인 전통을 이은 것으로 평가된다. 〈춘향각시 부르는 소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춘향각시를 실으면서 히는 소리인데 이 역시 주술적인 강신의 

소리라고할수있겠다. 

닭이냐밤똥뉴지 

샤람도밤똥뉴나 

닭이나밤똥뉴지 

사람도맘똥뉴니 

닭이나땀똥뉴지 

사람도암똥뉴나 

이 노래는 〈밤에 화장실 가는 아이 고치는 소리〉인데 밤에 화장실 가는 버릇이 있 

는 아이를 데리고 닭장 앞에 가서 이 노래를부른후 절을세 번시켜면그버릇이 고 

쳐진다고 전해지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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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호}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2》에서 발춰| 

ζ::>:><i드프 
-rot::t 

2006. 12. 30 발행 
국배판 변형, 412p 

조사는 미을신앙, 민간신앙, 민간요법 등 토속신앙 등 지역의 고유한 풍속으로의 

지역적 특질이 확인될 수 있는분야와설화, 민요 등삶의 터전을공동으로 일구어가 

는 토박이 주민들의 의식과 기질을 담고 있는 구비전승물 전반에 대한 조사를 병행 

하였다 

우정읍은 화성시의 남서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우정읍 조암리에 쌍봉산이 자리해 

있다. 화성시의 문화적 뿌리를 꼽으라면 단연 쌍봉산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쌍 

봉산은우정, 장안에 걸쳐 많은설화와지명 등을남기고 있다 

또한 미을신앙의 측면에서는 호곡리까지도 그 영향권에 든다. 〈마고할멈〉 설화를 

통하여 “쌍봉산의 유래”는 물론 ’삼괴 안에 하루살이가 많은 이유’ , ‘님-성대 여성의 

힘겨루기’ 등 다Oef한 이야기의 편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정 거리가 있는 

호곡리의 미을제 축문에서도 쌍봉산의 신령님을 받드는 신앙의 근원도 확인할 수 있 

었다. 한편 국짝리에서는 만화리가 국화리로 지명이 변경된 유래와 당진과 접해 있 

으면서 왜 화성시의 부속섬이 되었는기에 대한 설회도 발굴할 수 있었다. 국화리에 

서 마을신앙을 조시승}는 과정에서 미을당산의 당에 모시던 신격이 구렁이며, ‘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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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구렁이’ 등 구렁이와 관련된 설화가 채록된 점도 보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지 

역마다 어떤 단골이 들어왔었는지를 확인하여 화성지역의 무속판을 확인하는 계기 

를 마련하였다는 점도 의의라 여긴다. 특히 우정지역은 이북출신의 피난민들이 정착 

한 마을이 여릿 있고 또한 그 곳에서 이주해온 황해도 만신들이 단골판을 형성하고 

있던 지역이라횡해도의 무속과경기도의 무속이 엇섞여있었음도확인하였다 그구 

체적 예가 집안에서 최고의 신격인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의 신체를 형상하고 있는 

성주대의 모습될통하여 확인할수 있었다. 

우정에서 채콕된 민요 가운데 특기할 것은 국화리에서 채록된 ‘굴 따러 가세’ , ‘날 

데려 가거라’ , ‘둘러대랴’ 등의 노래가 있다. 이 노래틀은 국화도라는 작은 섬에서 

적은 농경지에 어업을 하며 살아가던 힘겨운 환경 속에서 그 애환을 담아내고 있는 

노래다 이 밖에 다리세기’ , ‘시집살이’ , ‘춘향각시’ , ‘자장기j , 바람아 붉어라’ , 

‘새야새야 , ‘논맹소리’ 의 뒷소리 등이 채록되었다. 

엘천유백 샤싱요년에 

조션나라가해뱅되어 

연락션에다。1픔을싣고 

조선 1당에를젠녔으나 

거리거리 만써 뜻이요 

윤전윤전이 랴!극가효다 

위 노래는 한뿌리(한각1리)의 홍정년(여 90세)이 부른 〈해방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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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호}성시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3》에서 발훼 

-항남면 

- 2006. 12. 30 발행 

- 국배판 변형, 412p 

이렇게 버거운답사를할수 밖에 없었던 것은그알량한학자적 잉;심 때문F만은 아 

니었다 조시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정신적 자산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후대에 그 한을 어떻게 달렐 수 있겠는가라는 그 원망과 비난이 두려웠 

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제보지를 만나지 못하고 미을을 뒤로 한 

채 돌아나올 때의 안타까움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연유에서 한 개의 마 

을을두 번, 세 번 방문을할수밖에 없었다 이러한조사괴정을 거쳐 본책자는마 

련되었다. 

향남면은 화성시의 중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남면, 양감면, 장안면 봉담읍 등 

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향남면은 크고 작은 산이 여릿이다 동오리 쪽에서 보면 매봉 

산이 있고 송곡리의 소리산 화리현의 방울산 등이 있다. 향남지역에 전하는 지역고 

유설호l는 지명에 관련된 것이 많이 채록되었다 예를 들띤 “매봉산에서 매될 띠우고 

소리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방울산에서 방울을 흔들어 매를 몰아 시-닝을 했다.”는 식 

이다. 싱두리는 광산 김씨들의 집성촌으로 ‘허씨할머니 전설’ 이 전하고 있다 부처 

내에서는 전국에 두루퍼져있는 설화인 ‘장장못 전설’ 이 전한다. 이 외에도 꾀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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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들이 여러 편 채록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랴하면 소가 가는 

이유’일 것이다. 

다 의이가 있더라고, 소, 소도 이랴。l 랴 그러잖아요. 그러변 가잖아요. 옛날에 J_ 

전설의 고향에서, 전설의 고향인지 전설 따라 삼천련자 라디오에서 한 소리여, 그런 

데 율이 소하고 가윤센 여자하고 들이 이렇게 가논에 언덕맏아가 그렇게 있더래요. 

그 언덕망이가 있는데 그래 소가 그렇게 옷 올라거더래 그래서 이 가윤센 이-줌마가 

소를 번쩍 。l 고 가는 거래요, 그러나 이게 자가가 가는 거 보다 더 힘든 거여, 。1 저기 

가.그러니까,그러나까가윤이 셔1지,그러나까그거젓딸이겠지 그러니까二Z런데 자 

기도 이제 만쯤 올라가니까는, 가윤이 없어서, 힘이 드니까 내려놨어, 내려놓고 가는 

데 올라가논에, 이게 또 가다가 힘이 플어서 슬슬 가니까논 야이 。l 놈의 소가 또 。l

까싹이랴?그래니까뷰지런허 가고,이놈이 더 힘이 드니까논,그러나까,모,그러나 

까또조궁가다하힘이 들어서 뭇가변은야,이놈의 소가또 힘이 드나와。1 랴?그 

러연은 또 가고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f 요. 

향남면 논농사와 바다농시를 병행하던 지역이다. 바다와 접한 지역은 구문천리로 

구밀에서 당제사를 성대하게 치루었던 것도 이러한 생활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참E료 많은 어른들을 만나서 자료로써 뿐만아니라 개인의 생활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보든 것이 화성의 문회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며, 바로 알리는 방도가 

되리라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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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소샘 

저144차정기총회 
저144차 정기총회가 2월 27일(호” 화성웨딩부떼에서 오전 11 

시에 개최되었다 2'006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2007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 안건을 처리하였다. 

일시 ; 2월 27일(호” 11시 

장소;화성웨딩부페 

내용 ‘ 2006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임 인건 처리 

제88주년 3· 1절 기념행사 
만세운동재현행사를 중심으로 문호변 광장에서 출발하여 제암리 

기념식 행사장까지 거리행진하면서 l대한독립만세’를 외 

치며 그날의 함성과 모습을 재현하였다. 또한 극단 성의 

마당극{아! 제암리 만세) 재현극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잠상을 떠올리며 숙연해 지기도 하였다 매년 펼쳐 

지는 이번 행사에는 더욱 다앙한 체험행사와 전시행사 등 

각종 부대행사로 진행되었다. 

일시 3월 1일(목) 09시∼ 

장소 문호변광장, 발안 제암리 일원 

내용 만세재현행사, 기넘식, 마당극, 

혈서체험 · 고문처|험 등 각종 부대행사 

전통민속발굴 및 전승행사 
저18회 서봉산 정월때보름맞이 민속행사가 3월 3일(토) 11시 정남농협 뒤 갈천둔지에서 멸렸다. 이 날 행사는 천지제 

를 시작으로 기념식 및 연날리기, 윷놀이, 투호놀이, 새끼꼬기대회 등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졌으며 달집태우기, 지신 

밟기로 풍농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보통내용줄다리? | 기안말용줄다리기 ε반리도당굿 

일시 ‘ 2007년 3월 4일 1 1시∼ 일시 : 2007년 3월 4일 14시∼ 일시 2007년 3월 28일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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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회비 낡부현황 

---
문화원 젝비 및 후원큼을 내주신분또 
口사드렘니다. 

임원회비 

기봉서 2,500,000원 정범석 

지현숙 1, 000,000원 이상근 

이병천 1,000,000원 오보환 

-;」7 fa 。8.k「} 400 000원 

회원획비 

신진숙 120,000원 이세진 

이도형 120,000원 이승남 

이도형 120,000원(2006년) 편형진 

오석길 120,000원 최길상 

이승구 120,000원 이득림 

조준상 120,000원 박귀영 

소」벼 。서「 120,000원 임순이 

7c」l ~」」j。흐 120,000원(2006년) H「Rτ。=-2rζ

한완수 120 000원 배정미 

이승용 120 , 000원 장미자 

김용혁 120 , 000원 김선영 

이승구 120,000원 이정자 

;z:l 고。}_。「 120,000원 오세영 

김철중 120,000원 

후원금 

기봉서 200구좌 」τ17< 。}λ~ 

남양김치(흥은수 감사) 50구좌 홍은수 

에덴조경(차재천이사) 50구좌 이상만 

현프로젝E 30구좌 윤용수 

400,000원 

400,000원 

400,000원 

120 000원 

100,000원 

100,000원 

40,000원 

30 000원 

30,000원 

10 000원 

10,000원 

10, 000원 

10 000원 

10 000원 

10,000원 

10,000원 

20구좌 

10구좌 

1구좌 

1구좌 

>>



우리의 손으로 카우는 미래인재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용Sι 

§떠 ”꺼 ¢빼 

e>e>C9 

작은 종이비행기가 넓은 창공에 비상하는 꿈을 그리며 

우리 인재들의 꿈이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이모두마음을모아 

화성지역 인재의 꿈을 하나하나 실현하면 

우리의 미래가새롭게 열립니다. 

호}섣시센XH육섣XHFf은 
인재육성음 위해 다약한 룬영사엽를 합니다-

후원 Mentor발굴 

.지역출항인사그룹 
·관내 경영 · 기업가그룹 
• 관내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 등 
.일반 市民 그룹 

Mentor확대발굴을 위한 캠페인 

• 소식지 발간(년2회/“고향을 지키는 못생긴 소나무”) 
• 홈페이지활용(회원상설가입 유도) 
• 현수막 등 시각홍보물을 활용한 후원문화확산 

후원자에게 

인재에게는 
‘보람’을-
‘정체성’ 과 ‘책임감’ 을-

• 후원자와 인재의 만남 · 교류기회마련 
• 보람환원프로젝트 수혜졸업생등 대상 
(인재의 지역봉사 마인드와 능력환원 기회 부여) 

2(〕07년 사업계획 
l차 임시이사회 개최-재단사업 

다원화를 위한 방안 모색 / 화성 장학관 

(가칭, 서울지역 대학생 기숙사) 수락 추진 / 

20013년도 결산총회 / 화성장학관 입사개시 

(수탁의 경우) / 진학우수정학생 선발공고 /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의 역활’ 세미나 개최 / 

화성인재참여마당 (봉사 및 화합의장) 개최 / 

2차 임시이사회 개최 /제1차화성인재 정체성 

찾이가기 (화성지역탐방)개최 /재단소식지 

‘고혁뿔 지키는 못생긴 소나무’ 발행 / 

3차 임시이사회 개최 / 제2차 화성인재정체성 

찾아가기 (화성지역 탐방) 개최 / 화성시 자립 

장학생 선발 공고 / 4차 임시이사회 개최 / 

화성시 지립장학생정학증서 수여식 / 

‘인재육성을 위한지역의 역활’ 세미나개최 

• 재단법인‘화성시인 l를를슬표활뿔篇| 
이름/기관명 

주소/연락처 

E-mail 

나(우리)는 화성미래인재육성에 통참하고자 위와 같이 

화성인재육성재단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 

~ 

’!·ι ~I! 

./ 
[]60-300--1479 (천사친=규) 

한달에 5, 000원도 못되는 건강보험(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웃이있습니다, 

한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주시면 1년에 5명의 어려운 () l웃이 정성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 같은 잡에서 정신장애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학교 1학년 소녀가 있습 \"""' 

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해 교회나 마을 회관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열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해주시면 한가정의 어려운 애웃이 띠뭇한 겨 

울을보낼수있습니다. 

버려진 폐가에서, 지병으로 거동조차 못뺨 아빠와 엄마, 그리고 7남매가 방 한칸 
에서 서로의 제옹으로 잠을 청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백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서친구에 전화를 해주시변 열명의 난치병 환우에게 희망을 줄 

수있습니따. 

-‘께 잘 사는 세상’ 그 속에 우린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__,, 

한 사람이 열 걸음을 옮기는 것보다도, 

우리 호}성시 시민 모두가 한걸음씩만 

같이 한다면 30만 걸음을 떨 수 있습니다-



--「‘화성>' ~문획-판은 
• 우리 생활속의 문화를 
사랑으로 가꾸어 가는 곳입니다. 

회원이 되시려먼 

화성문화원의 활동에 그동인 애정어린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뭇을 전합니다. 

문화의 플은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문화의 마당입니다. 회비는 

월 10,000원(1구좌)이며 이회비는 내고장 화성의 문화발전에 쓰여집니다 

회원이 되시면 

문화원의 각종 간행물을 우선 받이- 볼 수 있으며 전시회 및 각종 행사시 우선 초대됩니다. 또한 문 

회원 보유자료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방법 

가입방법은 화성문화원 사무국으로 직접 내원하시거나 아래 옹라인 계좌로 송금하시고 본원으로 

인적사항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 170817-51-008268(예금주; 화성문화원) 

확성문확원에서 하는일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 보급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조사 , 연구및사료의수집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지역문화에 관한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촌등지역시-회빌전을위한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야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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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자랑하는 수라청 김치-
정갈하고고풍스런 맛올내기 위하여 산지에서 엄선한 원료만을 고집합니다 

다양한포장규격 

120g, 400g, 800g, lKg, 2.5Kg,, 3Kg, 4.5Kg, 5Kg, 10Kg 
소비자주문에 따라 포장규격을다양하게 !갖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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